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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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1) 허리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허리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드렸고 혼자서 스트레칭하실 수 있도록 동작을 설명했습니다.
2) 지난 회차 때, 어르신께서 마사지볼을 활용한 발바닥 지압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댁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마사지볼 세트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또 지난 번에 알려드렸던 발바닥 근육과 종아리 근육 지압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어르신의 가장 ‘빛났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나의 빛나는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께서 언제를 그려야 할지 어려워하셨고 저는 어르신께 “지금도 너무 빛나시고 청춘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이 그날 입으신 옷 그대로 현재 모습을 함께 그렸습니다. 어르신께서 ‘팔십대도 청춘이다.’라고 글을 적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르신의 인생사 중 단 한순간도 빛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과거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충실히 살아가시는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가실 미래도 모두 빛나는 분이시라는 걸 아시길 바랐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어르신과 최근 계속 아침 일찍 정자에서 만나 활동했습니다. 카페가 열지 않는 시간이었고 어르신께서 댁 방문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실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제가 아직 불편해서 집에서 활동하는 걸 꺼려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밖에서 해서 미안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 유독 날씨가 더워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워서 시원한 물을 계속 떠놓고 선풍기를 틀어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 벽화를 그리는 것,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동네를 아름답게 조경하는 것,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는 것.  물론 모두 가치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 사시는 분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아쉬운 마음이었고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염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여전히 시골에는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다음 회차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께 잘 맞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고 피해야 할 음식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르신의 질환에 맞는 식습관을 티칭할 예정입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생략
